
에이즈게시판

공익성과완성도,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

유럽의 에이즈 예방광고
유럽에서는 에이즈 예방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. 이들 광고의 소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콘돔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 

거의 대부분이다.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콘돔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.

그 광고 표현 기술이 아주 세련되고 아이디어가 독특하여 눈여겨 볼만하다. 광고자체로서도 완성도가 높은 

유럽 에이즈광고 두 편을 소개한다.

글 최두헌 프리랜서 카피라이터

태국에 캐비지 앤 콘돔'이 

라는 식당이 있다고 한다. 식 

당이름이 콘돔이라니...

이 집의 젊은 사장은 AIDS 

예방 운동을 하면서 수익금의 

일부로 콘돔을 나눠주고 있다. 

식당 입구에서부터 콘돔으로 

만든 꽃과 모나리자가 비아그 

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다. 

식탁유리 바닥 밑엔 각종 콘돔 

이 있고 벽에는 종류별 콘돔이 

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다. 식사 

를 끝내고 계산할 때는 콘돔을 

나눠준다. 처음엔 좀 재미있다,

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몇 번 

가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정 

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.

일단 캐비지 앤 콘돔을 많이들 찾는 이 

유가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AIDS퇴 

치운동에 참여하게 되고, 중요한 음식 맛 

도 깔끔하고 맛있고 분위기가 좋아 외국 

인들이 많이 찾는다고들 한다.

이처럼 콘돔은 이제 '특별한 것이 아 

니라, '아주 자연스러운' 생활용품의 하나 

이다. 이 자연스러운 콘돔을 성생활에 자 

연스럽게, 또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장하 

는 유럽의 광고들을 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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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기에 에이즈 예방재단의 에이즈 예방광고

''행운에 기대지 마세요, 당신을보호하세요.”라는동 

일한 카피에 카섹스, 남녀 간의 섹스, 동성애 장면을보 

여주는 이 광고들은 벨기에 에이즈 예방재단의 에이즈 

예방광고이다.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행운을 가져다준 

다는행운의 네 잎클로버를들고 있다. 어떤 행운을바라 

는 것일까? 우측하단의 콘돔 사진을 보면 금방 그 답을 

알수 있다. 하지만 에이즈가 어디 그런가! 행운은아무 

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바라기만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

않는다 콘돔 없이 섹스를하면서 에이즈의 위험에 빠지 

지 않을 거라는행운은 애당초 기대하지 말 것을 이 광고 

들은 엄중 경고하고 있다 섹스를할때에는 어떠한 경우 

라도콘돔착용은 필수이다.

네 잎 클로버와 콘돔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광고는 소 

기의 목적을 100% 표현하고 있다. 더욱이 단편으로 끝 

나지 않고 시리즈로 제작함으로써 놀라운 주목율과 광 

고 캠페 인의 효과를 배가시 키고 있다.

유럽의 에이즈 예방광고들은 대부분 콘돔 없이 하는 

섹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콘돔 없이 하는섹스를 

독거 미나 전갈과 하는 섹스로 비유하는 섬뜩한장면을 연 

출한다거나, 인체모형들의 섹스에 비유하여 바보 멍청이 

들의 짓거리라고 비꼬기도한다.

최근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, 미국등의 에이즈예방 

활동들이 에이즈에 대한오해와 편견을 불식 시키고 사회 

적 관심을촉발하는 내용을주로삼고 있는데 비해 유럽에 

서는 여전히 에이즈 예방 그중에서도콘돔 착용의 필요성 

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광고는 에 

이즈에 대한올바른 인식을심어주고자, 프랑스의 건강을 

위한 예방과교육연구소 INPES 에서 만든광고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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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'건강을 위한 예방과 교육 연구소' 

INPES의 에이즈광고

우선 남자 모델들의 강한 인상과과감한 레이아웃 

이 눈길을확 사로잡는다. 한쪽 귀에 콘돔이 씌워져 

있다. 비주얼이 강하다. 일단 시선을끌어 모으는 데 

⑶는성공적이다. 자연스레 카피로눈길이 갈수밖에

“고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세요.” “소문에 감염 

되지 마세요.” “입소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세 

요.” 앗, 이게 무슨소리인가?그밑의 카피까지 읽지 

糠 않을 수가 없다. 루머 : 나는 콘돔 없는 항문섹스를

피할수 있다. 루머 : 콘돔 없이 하는 펠라티오（음경 

F 에 대한구강애무）는위험하지 않다. 루머: 베어룩 
? （등 부분을 대담하게 노출시킨 패션）차림의 여자는

에이즈위험이 없다 어찌 가당키나한말들인가.

에이즈에 대한잘못된루머들을 임팩트 있는 레이 

이웃과 강력한 비주얼에 담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 

S 다.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공 

익광고이면서도 역시 콘돔 착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

담고 있다

위의 광고들이 단발성 광고가 아니라 시 리즈 캠페 

인으로 확장함으로써, 주목율과 화제성을 더욱 높였 

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크다고 할수 있겠다.

프랑스의 INPES의 에이즈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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